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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학생감염병감시정보에 의하면 최근

들어 전국적으로 수두, 수족구 등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, 우리 학교에서도 수두 환

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, 수두와 수족구

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여 반드시 등교중지 해야 합니다(학원도 가지 않기). 아동들을 잘 살펴보시

고, 수두 및 수족구가 의심되면 등교하지 말고 병원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

수두, 어떤 병일까요?

 1. 수두의 증상은

  - 감기 비슷한 증세로 시작합니다.

  - 처음에는 벌레물린 것처럼 붉은 자국이 생기고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.

  - 이 자국이 몸통에서 사지로 번지면서 이슬처럼 투명한 물집이 잡힙니다.

  - 물집들은 농포가 되었다가 말라 딱지가 지면서 회복됩니다.

  - 어린이의 경우 보통 7~10일이 지나면 회복됩니다.

붉은 반점  ▶ 물집 (수포성발진) ▶     딱지   ▶ 흔적

 2. 수두의 전염성

  - 전염성이 강하므로 수두에 감염된 사람은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삼가 합니다. 

  - 전염되는 기간은 물집이 잡히기 1-2일 전부터 물집 잡히고 3-7일 뒤 딱지가 생길 때

    까지 입니다. 

  - 격리기간 : 발진 후 7 ~ 10 일간

 

3. 치료 및 예방법

  - 환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.

  - 물집이 모두 딱지가 될 때까지 유치원이나 학원, 학교를 쉬게 합니다.

  - 환부를 긁지 않고 손톱을 짧게 잘라주고, 가려움증을 줄이기 위해 차가운 물로          

    찜질해 줍니다.

☞ 뒷면 수족구병 안내도 읽어보세요



  

  

  

 수족구는 어떤 병일까요?

 1. 증상 : 발열, 인후통, 식욕부진 등으로 시작하여 발열 후 1~2일째에 손, 발, 입안에 

            물집이나 반점이 보이는 질병이며, 수족구[손, 발, 입]에 선홍색의 반점이나 

            구진, 수포가 생겨서 붙여진 명칭입니다.

 2. 발생연령

  주로 생후 6개월에서 5세가량의 유아들에게 발생하나,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발생

               (손)                     (발)                 (입)

 3. 예방

   - 화장실 다녀온 후, 식사 전후에 손 씻기.

   -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, 외출 후 양치질 및 손 씻기

   - 수족구가 의심되면 병원진료 받기. 끓인 물 마시기 

   -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손 씻기 

   -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기

 

   수두, 수족구는 법정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높은 질환 이므로 감염되었을 

    경우 학교와 같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.

  완치 후 등교시 격리기간이 표기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

    제출하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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